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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4. 6. 23[월)

배포일 2014. 6. 23(월)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5054, 9072)

담당부서 기획처 회계지원팀 문의  기획처 회계지원팀(880-2437)

□ 2014년 6월 23일(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서울대 ‘적자전환’...작년 운영적자 217

억원”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 주요 보도 내용

- 서울대학교의 2012년도 운영수익이 8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2013년도에는

오히려 21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재정이 악화되었으며 운영비용 28.8% 증가

로 지갑으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아진 셈이다.

□ 해명 내용

-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복식부기로 작성되는데 기업의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육기관인

서울대의 경우, 재무제표의 이러한 특성과 더불어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따른

일시적 상황이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국립대학법인설립 이전에 서울대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양여 계약 체결이 정

부와 2013년 3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2013년도 감가상각비가

재무제표 상 운영비용에 처음으로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운영비용에 물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366억원을 포함하여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

었다. 전년대비 적절한 비교를 위해 이를 불포함할 경우, 149억원의 흑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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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보다 흑자폭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전체 운영비용의 10%에 달하는 감

가상각비는 실제 현금지출이 아닌 회계기준상의 운용비용으로 인식된다.

- 한편 재무제표의 항목 중 일반 기업과 혼동의 여지가 큰 것 중 하나가 부채이

다. 2013년도 서울대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부채는 일반 기업의 경우와 같이 금

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니며, 국가출연금 수령분 등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미래에 지출이 예정된 금액을 나타내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